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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짜 뉴스 소비 및 신뢰도 패턴을 분석하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신뢰

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가짜 뉴스 교육 경험과 대응 전략 인지는 신뢰도를 낮

추는 주요 요인이며, 반대로 소비 빈도가 높을수록 신뢰도도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카이제곱 검정과 로

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교육과 대응 전략 학습이 신뢰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클러스터 분석 

결과에 따라 고위험 그룹(교육 부족, 신뢰도 높음), 중립 그룹, 교육형 그룹(교육 많음, 신뢰도 낮음)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의 교육 강화,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가짜 뉴스 검증 시스템 도입, 비판적 사고 및 뉴스 검증 

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atterns of fake news consumption and trust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digital media literacy on trust in fake news. The findings indicate that experience with fake 
news education and awareness of response strategies are key factors in reducing trust in fake news, whereas higher 
consumption frequency tends to increase trust. Chi-square test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onfirm that education 
and learning response strategies play a crucial role in lowering trust in fake news. Furthermore, cluster analysis 
classifies respondents into three groups: a high-risk group (low education, high trust), a neutral group, and an 
education-based group (high education, low trus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digital media literacy education and recommends strengthening education in universities and public institutions, 
collaborating with social media platforms to implement fake news verification systems, and promoting programs to 
enhance critical thinking and news verification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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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확장됨에 따라 정

보의 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짜 

뉴스의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소셜 미디

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 뉴스는 사실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공유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의 의견 형성 및 사회적 

의사 결정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왜곡된 정

보가 확산되는 문제를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적 의사결정의 신뢰성을 저

하시킬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리터

러시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으며, 가짜 뉴스

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량으로 요구되고 

있다[1]-[3].
특히 대학생들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

여 정보를 습득하는 주요 연령층으로, 가짜 뉴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디어 리터러시 수

준에 따라 가짜 뉴스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

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가짜 뉴스 신뢰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디지

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과 가짜 뉴스 신뢰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4]-[6].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들이 가짜 뉴스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가짜 뉴스 신뢰

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가짜 뉴스 신뢰도

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교육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의 가짜 뉴스 소비 패턴과 신

뢰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경험이 가짜 뉴스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는 실증적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가짜 

뉴스 대응 전략에 대한 인지가 신뢰도를 낮추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가짜 뉴스 소비 행태

에 따라 특정한 군집이 형성될 수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가짜 뉴스 인식 수준

을 평가하고 향후 효과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짜 뉴스 소비 빈도는 가짜 뉴스 신뢰도

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가짜 뉴스 교육 경험이 가짜 뉴스 신뢰도

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가?
셋째, 가짜 뉴스 대응 전략 인지 여부가 가짜 뉴

스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가짜 뉴스 소비 패턴에 따라 군집화할 수 

있는가?
다섯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

육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단순히 가짜 뉴스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짜 뉴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가짜 

뉴스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을 강조하고, 대학생들이 보다 비판적인 사고를 바

탕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

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짜 뉴스

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건강한 정보 소비문

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제3장에서는 연구 방

법과 결과를 다룬다. 제4장에서는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히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II. 관련 연구

2.1 카이제곱 검정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은 명목형 변수를 

대상으로 두 변수 간의 독립성을 검정하는 데 널리 

사용된다. 특히 가짜 뉴스 신뢰도와 미디어 리터러

시 수준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각 변수 간의 연관

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기법이다. 기존 연구에서

는 카이제곱 검정을 활용하여 뉴스 소비 습관과 정

보 신뢰도의 관계를 분석한 사례가 많으며, 이를 통

해 특정 미디어 유형에 대한 신뢰도가 가짜 뉴스에 

대한 태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하였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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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도 대학생들의 가짜 뉴스 소비 패턴

과 신뢰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

정을 활용할 예정이다. 다음 식 (1)은 카이제곱 검

정의 공식이다[8].

   

   

                        (1)

  : 관측된 값(Observed value)

  : 기대 값(Expected value)

이 공식은 관측된 값과 기댓값 간의 차이를 비교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평가한다.

2.2 스피어만 상관분석

스피어만 상관분석(Spearman’s rank correlation 
analysis)은 연속형 또는 서열형 변수 간의 비선형 

관계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변수 간의 단

순 선형 관계가 아닌 서열상의 관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가짜 뉴스 신뢰도와 미디어 리터러시 수

준이 완전한 선형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피어슨 상관분석보다 

스피어만 상관분석이 더 적절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9].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

준과 가짜 뉴스 신뢰도 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스피어만 상관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다음 식 (2)
는 스피어만 상관분석의 공식이다[10].

   
  




                         (2)

         : 각 데이터 점의 순위 차이

     : 각각의 변수 X와 Y의 순위

이 공식은 두 변수 간의 순위 차이(서열 차이)의 

제곱합을 기반으로 상관관계를 계산한다.

2.3 로지스틱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은 

종속변수가 이분형(Binary)인 경우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통

계적 기법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가짜 뉴스에 대한 

신뢰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연령, 학력, 뉴스 

소비 습관 등의 변수가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는 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한 바 있다[11]. 본 

논문에서도 대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경험, 
가짜 뉴스 대응 전략 인지 여부 등이 가짜 뉴스 신

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적용할 것이다.
다음 식 (3)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공식이다[12].
            

   
  

          

  (3)

    : 종속변수 Y가 1일 확률

 : 절편

   : 회귀 계수

 : 독립 변수

2.4 K-means 클러스터 분석

K-means 클러스터 분석(K-means clustering 
analysis)은 데이터 내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개체

들을 군집화하는 비지도 학습 기법으로 다양한 사

회과학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 소비 

행태를 기준으로 이용자를 유형화하거나 정보 신뢰

도를 기준으로 특정 군집을 도출하는 연구에서 자

주 사용된다[13]. 본 논문에서는 가짜 뉴스 소비 패

턴에 따라 대학생 집단을 군집화하고, 특정 패턴이 

가짜 뉴스 신뢰도와 관련성을 가지는지 분석하기 

위해 K-means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
음 식 (4)는 K-means 클러스터 분석의 공식이다[14].

  
  




∈

  
                       (4)   

K :  클러스터 개수

  : 번째 클러스터

  데이터 포인트

: 번째 클러스터의 중심

  
: 데이터 포인트 와 클러스터의 중심 간

의 유클리드 거리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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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빈도 분석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은 특정 변수의 발생 

빈도를 확인하여 데이터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

는 기초적인 분석 기법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가짜 

뉴스 소비 빈도를 조사할 때 빈도 분석을 활용하여 

특정 유형의 뉴스나 플랫폼이 가짜 뉴스 확산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

들의 뉴스 소비 패턴과 가짜 뉴스 노출 빈도를 확

인하고, 주요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수

행할 것이다. 
상대 빈도(Relative frequency)는 특정 값이 전체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해당 값의 발생 횟수

를 전체 데이터 개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를 통해 

해당 값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
누적 빈도(Cumulative frequency)는 특정 값까지의 

빈도를 합산한 값으로, 해당 값 이하의 값들이 얼마

나 자주 나타났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빈도 분석 

기법은 데이터의 분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특정 

값의 발생 패턴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15].

2.6 교차분석

교차분석(Crosstab analysis)은 두 개 이상의 범주

형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사

회과학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가짜 뉴

스 소비 행태와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교차분석이 효과적으로 사용되

었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들의 가짜 뉴스 소비 경

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경험, 대응 전략 인지 여

부 등을 기준으로 가짜 뉴스 신뢰도와의 관계를 분

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음 식 

(5)는 교차분석의 공식이다[16].

  가발생한횟수
와 가동시에발생한횟수     (5)

  : 특정 그룹 B에서 A가 발생할 확률

이 공식을 통해 특정 집단에서 특정 응답이 얼마

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및 결과

3.1 연구 대상 및 데이터 수집

본 논문은 13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짜 뉴스 

소비 행태, 신뢰도, 교육 경험, 대응 전략 인지 여부 

등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은 대학생들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

한 이해와 가짜 뉴스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지 문항 내용이다.

표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가짜 뉴스 반응 설문지 문항
Table 1. Survey questions on digital media literacy and responses to fake news

1. 가짜 뉴스 인식
1-1. 가짜 뉴스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①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뉴스 17명(13%) ②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포함한 뉴스 22명(16%)
③ 실제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다룬 뉴스 3명(2%) ④ 위의 정의가 모두 맞다 93명(69%)
1-2. 가짜 뉴스를 어떻게 식별하나요?
① 소셜 미디어에서의 공유 수 2명(1%) ②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확인 42명(31%)
③ 추가적인 사실 확인 및 검증 53명(39%) ④ 위의 방법을 모두 사용 38명(28%)
1-3. 가짜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① 뉴스 출처의 신뢰도 19명(14%) ② 사실 확인 기사의 유무 35명(26%)
③ 다수의 독립적인 출처의 확인 9명(7%) ④ 위의 기준을 모두 고려 72명(53%)
1-4. 가짜 뉴스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높음 17명(13%) ② 높음 45명(33%) ③ 보통 67명(50%) ④ 낮음 6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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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짜 뉴스 소비 및 영향
2-1. 가짜 뉴스를 얼마나 자주 인식하거나 접하나요?
① 거의 매일 17명(13%) ② 주당 몇 번 58명(43%) ③ 달마다 한 번 36명(27%)
④ 거의 접하지 않음 24명(18%)
2-2. 가짜 뉴스를 소비하는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자주 4명(3%) ② 자주 13명(10%) ③ 가끔 60명(44%) ④ 거의 소비하지 않음 58명(43%)
2-3. 가짜 뉴스가 개인의 의견 형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① 매우 큰 영향 16명(12%) ② 큰 영향 45명(33%) ③ 작은 영향 41명(30%)
④ 거의 영향이 없음 33명(24%)
2-4. 가짜 뉴스를 소비한 후,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변했나요?
① 크게 변했다. 7명(5%) ② 약간 변했다. 46명(34%) ③ 변화가 없었다. 52명(39%)
④ 모르겠다. 30명(22%)
2-5. 가짜 뉴스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정보의 신뢰성 부족 41명(30%) ② 잘못된 정보 노출 71명(53%) ③ 신뢰할 수 없는 출처 16명(12%)
④ 기타 (직접 입력) _________ 7명(5%)
2-6. 가짜 뉴스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을 변화시켰나요?
① 네, 행동을 변화시켰다. 12명(9%) ② 아니오, 영향을 받지 않았다. 63명(47%)
③ 가끔 그렇다. 33명(24%) ④ 모르겠다. 27명(20%)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교육
3-1.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전략을 알고 있나요?
① 예. 40명(30%) ② 아니요. 18명(13%) ③ 약간 알고 있다. 45명(33%) ④ 모르겠다. 32명(24%)
3-2. 가짜 뉴스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① 네, 교육을 받았다. 37명(27%) ② 아니오, 받은 적이 없다. 59명(44%) ③ 약간 알고 있다. 26명(19%)
④ 모르겠다. 13명(10%)
3-3. 가짜 뉴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56명(41%) ② 필요하다. 51명(38%) ③ 보통 필요하다. 25명(19%) ④ 필요하지 않다. 3명(2%)
3-4. 가짜 뉴스에 대한 교육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45명(33%) ② 그렇다. 62명(46%) ③ 보통 그렇다. 21명(16%) ④ 아니다. 7명(5%)
3-5. 가짜 뉴스에 대한 교육이 개인의 뉴스 소비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86명(64%) ②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명(14%)
③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13명(10%) ④ 모르겠다. 17명(13%)
4. 가짜 뉴스 신뢰 요인 및 대응 전략
4-1. 가짜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① 출처의 신뢰성 21명(16%) ② 사실 확인 기사의 유무 36명(27%) ③ 독립적인 출처의 확인 6명(4%)
④ 위의 모든 기준을 고려 72명(53%)
4-2. 가짜 뉴스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정보의 신뢰성 부족 46명(34%) ② 잘못된 정보 노출 64명(47%) ③ 신뢰할 수 없는 출처 15명(12%)
④ 기타 (직접 입력) _________ 9명(7%)
4-3. 가짜 뉴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 29명(21%) ② 정보 과부하 15명(11%) ③ 사회적 편향 39명(29%)
④ 위의 모든 요인 52명(39%)
4-4. 가짜 뉴스를 신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① 뉴스 소스의 외형적 신뢰성 32명(42%) ② 강한 감정적 반응 30명(22%) ③ 그룹 내 편견 17명(13%)
④ 위의 모든 요인 56명(41%)
4-5. 가짜 뉴스를 신뢰하는 경우에 이를 실제로 공유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나요?
① 예. 8명(6%) ② 아니요. 80명(59%) ③ 가끔 그렇다. 22명(16%) ④ 모르겠다. 25명(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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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적 성향 및 가짜 뉴스 선택 경향
5-1. 당신이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짜 뉴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① 그렇다, 내 입장과 일치하는 뉴스를 더 선호한다. 16명(12%)
② 아니오, 정치적 입장과는 관계없이 뉴스의 신뢰성을 먼저 고려한다. 49명(36%)
③ 가짜 뉴스를 구분하기 위해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 27명(20%)
④ 모르겠다. 43명(32%)
5-2. 특정 브랜드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경우, 해당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가짜 뉴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
① 매우 높다, 내 선입견에 영향을 받는다. 17명(13%)
② 그다지 높지 않다, 뉴스의 신뢰성을 우선 고려한다. 53명(39%)
③ 가짜 뉴스를 판별할 때 선입견을 고려하지 않는다. 33명(24%)
④ 알 수 없다. 32명(24%)
5-3.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가진 경우, 해당 이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가짜 뉴스를 선택할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① 매우 높다, 내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 21명(16%)
② 그다지 높지 않다, 감정적인 영향보다 뉴스의 신뢰성을 우선 고려한다. 49명(36%)
③ 감정적인 영향을 배제하고 뉴스를 판별한다. 34명(25%)
④ 알 수 없다 31명(23%)
5-4. 소셜 미디어에서 자주 접하는 친구나 팔로우한 인플루언서들이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 해당 정보가
포함된 가짜 뉴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
① 매우 높다, 친구나 인플루언서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 27명(20%)
② 그다지 높지 않다, 소셜 미디어의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다. 52명(39%)
③ 친구나 인플루언서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뉴스를 판별한다. 20명(15%)
④ 알 수 없다. 36명(27%)
5-5. 가족이나 친구들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가짜 뉴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
① 매우 높다. 가족이나 친구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41명(30%)
② 그다지 높지 않다.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뉴스의 신뢰성을 먼저 고려한다. 47명(35%)
③ 가족이나 친구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뉴스를 판별한다. 15명(11%)
④ 알 수 없다. 32명(24%)
6. 기본 정보
6-1. 당신의 성별은?
① 남자 108명(80%) ② 여자 27명(20%)
6-2. 당신은 몇 학년인가요?
① 1학년 130명(96%) ② 2학년 2명(1%) ③ 3학년 2명(1%) ④ 4학년 1명(1%)
6-3. 당신의 학과는? (주관식)
물리치료학과 13명/ 간호학과 12명/ 방사선학과 3명/ 간호학과 1명/ 특수교육과 1명/ 문화콘텐츠학과 1명/
해양환경학과 5명/ 해양과학융합학부 해양생물공학전공 1명/ 해양과학융합학부 해양환경학전공 1명/
토목공학과 2명/ 문화콘텐츠학과 1명/ 유아교육학과 1명/ 전기전자공학과 93명/

3.2 연구 방법 및 분석 기법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 기법을 활용하

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가짜 뉴스 교육 경험이 대응 전략을 인지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는 가짜 뉴

스 교육 경험과 가짜 뉴스 대응 전략 인지 여부 간

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χ² = 198.54, p-value : 

6.72e-38, 자유도(df) : 9로 나타났다.
∙ 귀무가설(H₀): ‘가짜 뉴스 교육 경험’과 ‘가짜 

뉴스 대응 전략 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 대립가설(H1): ‘가짜 뉴스 교육 경험’과 ‘가짜 

뉴스 대응 전략 인지 여부’는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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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가 0.05보다 훨씬 작으므로 귀무가설을 기

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즉, 가짜 뉴스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짜 뉴스 대응 전략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대응 전략 이

해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이다. 가
짜 뉴스 교육을 받은 대학생일수록 가짜 뉴스 대응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이는 교육이 가짜 

뉴스 판별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가짜 뉴스 소비 빈도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두 변수 간의 순위 상관관

계를 측정하는 비모수적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ρ = 0.869, p-value : 1.47e-42 로 두 

변수 간에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스피어만 상관계수(ρ)는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양

의 상관관계, 0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없음, -1에 가

까울수록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p-value가 

0.05보다 훨씬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임을 알 수 있다.
즉, 가짜 뉴스를 자주 소비하는 사람일수록 가짜 

뉴스를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반복 노출 효과와 관련이 있으며, 정보 검

증 없이 접하는 뉴스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지

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셋째, 가짜 뉴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가짜 뉴스 소비 빈도는 신뢰도 상

승과 관련 있는 경향(β = 0.178)을 보였다. 반면, 가
짜 뉴스 교육 경험(β = -1.215)은 신뢰도를 낮추는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교육이 신뢰 감소에 기여함

을 시사한다. 또한, 가짜 뉴스 대응 전략을 인지할

수록(β=-2.686) 신뢰도가 더욱 크게 낮아지는 경향

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과 대응 전략 학습이 가짜 뉴스 신뢰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교육

과 대응 전략 학습이 가짜 뉴스 신뢰도를 감소시키

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가짜 뉴스 소비 및 신뢰도 패턴을 기준으

로 그룹을 나누고 자동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K-Means 클러스터링으로 분석하였다.
K-Means 클러스터링 결과가 총 3개 그룹으로 분

류되었으며, 클러스터 수 k=3은 통계적 분석과 연

구 목적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수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교육이 필요한 고위험 그룹, 추가 교육이 필요

하지 않은 교육형 그룹, 그리고 중간 중립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데 적절하다. 클
러스터가 너무 많으면 해석이 어렵고, 너무 적으면 

주요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

구 목적에 따라 고위험, 중립, 교육형의 세 집단으

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Cluster 0(고위험 그룹, 50명) 그룹은 가짜 뉴스 

소비 빈도가 높고 교육 경험이 부족하며, 대응 전략

에 대한 인지도도 낮아 가짜 뉴스를 신뢰할 가능성

이 높은 집단이다.
Cluster 1(교육형 그룹, 37명) 그룹은 가짜 뉴스 

교육 경험이 많고 대응 전략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신뢰도가 낮아 가짜 뉴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은 집

단이다.
Cluster 2(중립 그룹, 48명) 그룹은 가짜 뉴스 소

비 빈도와 교육 경험이 중간 수준이며, 대응 전력 

인지도도 평균적인 특성을 보이는 집단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그룹(Cluster 0)에

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형 그룹

(Cluster 1)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효과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클러스터 분석에서 그룹 간 변별력을 높

이는 변수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다섯째, 설문 응답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하고 어

떤 응답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는지를 빈도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 ‘가짜 뉴스 신뢰도 평가 기준’ 항목에서

는 ‘모든 기준을 고려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문항별 응답 분포를 분석한 결과, 주요 경

향을 다음과 같다.
표 3에 따르면 가짜 뉴스 식별 방법으로 ‘추가적

인 사실 확인 및 검증’을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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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그룹간 변별력을 높이는 변수 찾는 과정
Table 2. Process of identifying variables to enhance cluster differentiation

1. Selection of initial variables
↓

2.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clusters (ANOVA, Chi-Square test)
↓

3. Selection of highly discriminative variables (removal of variables with high p-value)
↓

4. Evaluation of cluster performance
↓

5. Determination of the optimal cluster model
↓

6. Derivation of results

표 3. 가짜 뉴스 인식 및 소비 빈도
Table 3. Fake news awareness and consumption
frequency

Category Response Number of
respondents(%)

Fake news
awareness
method

Checking reliable sources 42(31%)

Additional fact-checking
and verification 53(39%)

Using all methods 38(28%)

Fake news
consumption
frequency

Almost daily 17(13%)
Several times a week 58(43%)
Once a month 36(27%)

Rarely encountered 24(18%)

또한 가짜 뉴스 소비 빈도를 묻는 질문에서 ‘주
당 몇 번’ 소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로 가장 

높아 상당수의 응답자가 지속적으로 가짜 뉴스에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대학생들이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

복적인 노출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

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보 

검증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 중요하다.

표 4. 통계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 설명
Table 4. Explanation of variables used in statistical analysis

Statistical analysis method Key variables used Variable Explanation

Chi-Square test ()
Fake news education experience
(Categorical), awareness of response
strategies (Categorical)

Categorical

Examines whether fake news
education experience is independent
of awareness of response
strategies

Spearman’s rank correlation
()

Fake news consumption frequency
(Ordinal), fake news trust (Ordinal) Ordinal

Analyzes the trend of changes in
trust level as fake news
consumption frequency increase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ake news trust (Binary), fake news
consumption frequency (Continuous),
education experience (Binary), awareness
of response strategies (Binary)

Binary &
continuous

Identifies key factors (consumption
frequency, education experience,
awareness of response strategies,
etc.) that predict fake news trust

K-Means clustering
analysis

Fake news consumption frequency
(Continuous), fake news trust (Continuous),
education experience (Binary), awareness
of response strategies (Binary)

Continuous
& binary

Classifies groups based on fake
news consumption and trust
patterns

Frequency analysis
Fake news identification methods,
fake news consumption frequency,
trust evaluation criteria (Categorical)

Categorical
Analyzes the distribution of survey
responses by item to identify key
trends

Crosstab analysis
Gender, academic year, fake news trust,
news consumption pattern (Categorical)

Categorical
Analyzes differences in fake news
trust based on specific groups
(gender, academic yea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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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통계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 설명이다. 이 

표는 통계 분석 방법과 함께 사용된 주요 변수, 변
수 유형 및 각 변수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제시하

고 있다.
표 5는 3.2절의 연구 방법 및 분석 기법의 전반

적인 내용을 표를 간략화한 내용이다.
여섯째,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특정 그룹

의 응답 패턴을 교차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검정 통계량(χ²) = 2.183, 

p-value = 0.535, 자유도(df) = 3으로 나타났다. 통상

적으로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p-value = 0.535로 0.05보다 크기 때문에 성별과 가

짜 뉴스 신뢰도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이 가짜 뉴스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뚜렷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표 6의 결론에 따르면 남성은 ‘모든 기준 고려

(56%)’을 더 많이 선택하고, 여성은 ‘사실 확인 

기사 유무(30%)’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5. 연구결과와 해석
Table 5. Research findings and interpretation

Research item Analysis method Key findings Interpretation

Relationship between
Fake News Education
and Awareness of
Response Strategies

Chi-Square test
()

Students with fake news education
are more aware of response
strategies
     

Students who have received fake
news education demonstrate a
better understanding of response
strategies, confirming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Relationship between
fake news consumption
frequency and credibility

Spearman’s rank
correlation ()

Higher fake news consumption
frequency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trust
     

Due to repeated exposure,
individuals tend to trust fake news
more. This highlights the need for
news verification education.

Key predictors of fake
news credibility

Logistic
regression ( )

Fake news education and awareness
of response strategies significantly
reduce credibility
       

Education and awareness of
response strategies are critical
factors in reducing trust in fake
new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educational
programs.

Fake news
consumption pattern
clustering

K-Means
clustering
analysis

Identified three groups: High-risk
(50), Neutral (48), Educated (37)

Clear distinctions exist in fake news
consumption habits, indicating the
necessity of targeted literacy
education for high-risk groups.

Survey response
distribution analysis

Frequency
analysis

'Additional fact-checking and
verification' was the most selected
method (39%)

Although awareness of fake news
is high, frequent exposure increases
susceptibility.

Gender differences in
fake news credibility

Crosstab analysis

Males were more likely to consider
'all criteria' (56%), while females
relied more on 'fact-checking
articles' (30%)

Males are more influenced by
repeated exposure than females.

표 6. 성별과 가짜 뉴스 신뢰도의 관계 분석
Table 6.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fake news credibility

Gender Source reliability Fact-checking Independent source verification Considering all criteria

Male(108) 14% 25% 5% 56%

Female(27) 17% 30% 1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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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별에 따라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의 차이가 있으며, 정보 검증 방

식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남성의 경우 반

복적인 노출과 개인적 경험을 통해 가짜 뉴스를 신

뢰하는 경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므로 미디어 리

터러시 교육에서는 정보 검증을 보다 철저히 수행

하는 습관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여성은 

신뢰할 수 있는 공식적 자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

는 경향이 강하므로 다양한 정보원에서 나온 자료

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짜 뉴스 교육 프로그램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해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 검

증 능력을 균형 있게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Ⅳ. 논의 및 시사점

4.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

본 논문의 결과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 가짜 뉴스에 대한 무분별한 신뢰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에

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가 빠

르게 전달되지만, 이와 함께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

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미

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생들이 뉴스의 출처와 내

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뉴스 기사의 작성자가 누구인

지, 그 정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여러 출처

를 통해 교차 확인하는 방법 등을 학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을 기르게 되며, 이는 결국 사회 전반의 정보 신뢰

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대학 및 교육 기관에서는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

이 올바른 정보 판단 능력을 갖추어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건강한 정보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4.2 가짜 뉴스 소비 습관 개선의 필요성

논문 결과에 따르면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접

할수록 해당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

이 나타난다. 이는 단순히 정보가 많아서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사용자가 이전에 

본 유사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천하는 '에코 챔

버[17] 현상과, 뉴스 검증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SNS에서 여러 번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짜 뉴스를 

보게 될 경우 그 뉴스가 사실이라고 믿게 될 가능

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단순히 뉴스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출처를 확인하고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비교 분석하는 비판적 

사고 및 뉴스 검증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

4.3 정책적 제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정

책 양 측면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대학 및 

교육 기관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필수 과

목으로 도입하여 모든 학생이 가짜 뉴스의 위험성

과 올바른 정보 판단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더 나아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가짜 뉴스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도입하면, 사
용자가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할 때 즉시 알림을 받

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뉴스 소비 

습관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정기적인 훈련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꾸준히 정

보를 검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

학 캠퍼스 내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 뉴스 검증 

방법을 실습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최신 

정보 검증 도구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이 이러한 정

책에 해당할 수 있다.

V. 결  론

본 논문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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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가짜 뉴스 신

뢰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 가짜 뉴스 교육 및 대응 전략 인지가 가짜 뉴스 

신뢰도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이 올바른 정보 판단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가짜 뉴스 소비 빈도가 

높을수록 해당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는 경

향이 관찰되어, 정보 검증 습관이 미흡한 환경에서

는 가짜 뉴스가 무분별하게 수용될 가능성이 있음

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디지털 시대 정보의 홍수 속에

서 사실과 허구를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이 더욱 중

요함을 재확인시켜준다. 이에 따라 대학 및 교육 기

관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도입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 속에서 비판적 사

고와 검증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지

원해야 한다. 아울러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의 협력

을 통한 가짜 뉴스 경고 시스템 도입, 정기적인 뉴

스 검증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

적 대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을 대상

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가짜 뉴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

략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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